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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KT, 구성원 700여 명 대상 지난 4월부터 총 30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
-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수행…구성원 및 고객안전 제고 기대
	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


[2022. 7. 14]
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www.sktelecom.com)이 4개월간 700여 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. 

SKT는 지난 4월부터 광주∙전주∙제주 지역의 구성원들을 시작으로 총 30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구성원 안전교육을 마무리했다.

심폐소생술은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췄을 때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이다.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빠르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2~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지난 13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-T타워내 수펙스홀에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이 열렸다. 이날 교육에는 서울 본사에서 네트워크 유지∙보수 및 고객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.

이날 교육을 담당한 서울 중부소방서와 중앙응급처치교육원은 구성원들에게 ▲심정지 환자 발견 단계에서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▲호흡확인 및 가슴압박 ▲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제세동기(AED) 사용법 ▲영유아 응급처치 방법 등을 설명했다.

교육을 받은 SKT 구성원은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내 초기 대응조치를 수행할 능력을 갖춰, 동료는 물론 고객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강종렬 SKT CSPO(Chief Serious-accident Prevention Officer,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)는 “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제공하게 됐다”며 “SKT 구성원 뿐만 아니라 고객과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적절한 초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”고 말했다. 

	※ 사진설명
SK텔레콤이 지난 4개월간 약 700여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. 
<사진 1~3> SK-T타워내 수펙스홀에서 강종렬 SKT CSPO(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, 앞줄 왼쪽 첫번째)와 전환희 노조위원장(앞줄 왼쪽에서 두번째)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받는 모습.



▶ 관련문의 :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박지웅 매니저(02-6100-38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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